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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. EU REACH, 일본의 “화학물질의 심사 및 

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(이하 화심법)” , 중국의 “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” 등을 통해 화

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여,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물질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

있다.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”의 제정을 서두르

고 있다.     

2007년 6월 시행된 EU의 REACH (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zation of Chemicals) 

제도에 의해 1톤 이상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체는 반

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. 특히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이거나 CMR(발암성, 변이원성, 

생식독성물질) 또는 PBT(잔류성, 생물농축성, 독성물질)에 해당되면 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 

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. 일본의 화심법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평가

하는 것이 아니라, 우선평가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. EU 제도와

의 차별적인 사항은 위해성 평가의 주체가 산업체가 아닌 정부이며, 단지 산업체는 필요한 

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. 중국 역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EU REACH와 거

의 유사한 수준의 등록 및 평가 절차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.    


